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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포스코인터내셔널 IR그룹장 이승진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오늘 컨퍼런스 콜에 참석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에너지의 합병 추진 관련해서 간단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 먼저 소개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당사 국제금융실장 박원재 상무님, 경영전략그룹 김동윤

그룹장님, 자금그룹 곽상용 그룹장님 그리고 에너지 재무회계그룹

김권종 그룹장님 참석하고 계시며, 송도에서는 당사 IR그룹 4명과

LNG수요개발그룹 정영훈 그룹장님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컨콜은 제가 먼저 합병 관련 간단하게 브리핑을 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합병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병 방식은 당사가 신주를 발행해서 포스코에너지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며 존속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사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포스코에너지는 소멸하게 됩니다.

가장 궁금하신 합병 비율은 1 대 1.1626920입니다.

주당 합병 가액을 산정해 보니 당사 27,801원, 에너지 32,324원

으로 계산됩니다.

가치평가 방식은, 당사는 작년 말 기준 자산가치를 100% 반영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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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대1.5의 비율로 가중평균 하였습니

다. 이에 따른 주주 변동 사항을 보시면 합병법인의 발행 주식은

신주가 52,547,639주 늘어나게 됩니다. 주요 주주의 변동 사항은

포스코홀딩스의 지분이 70.7%로 상승하게 되고 에너지가 갖고 있던

자기주식 11%는 합병 법인의 자기주식 3.3%로 전환하게 됩니다

합병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11월4일 합병 승인을 위한 임시주총을

개최하게 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종료기간은 11월24이며, 합병완료

기일은 2023년 1월1일 입니다. 그리고 합병신주는 2023년 1월20일

에 상장하는 일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사는 포스코그룹 편입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경영환경의 변화로 핵심사업의 보다 빠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

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시 포스코그룹 편입이후의 성장 상황을 말씀드리면,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3배 성장하였으며 배당금도 2009년 50원에서 2021년

800원까지 꾸준히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룹사 편입이후 3번의 터닝포인트가 있었는데 2013년 미얀마가스전

생산개시, 2017년 P&S합병, 2020년부터 시작된 인니팜의 생산 본격

화 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핵심사업의 보다 빠른 성장을 위해서 합병을 결의하게 되었다

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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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추진 배경에서 에너지 분야로 좁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는 E&P 역량을 강점으로 하는 업스트림 쪽의 주요 자산들과 기반

시설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는 터미널을 중심으로 한 미드스트림

그리고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쌓은 다운스트림 쪽의 역량이 뛰어난 회사

입니다. 양사가 합병을 하게 되면 LNG사업은 생산부터 저장, 발전까지

수직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양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

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와 수소인프

라 같은 친환경 사업으로도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합시너지를 좀더 부연 설명 드리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미드스트림의 수출

터미널과 운송선은 이번 합병을 하면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역입니다.

이러한 성장 투자 가속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

우선, 양사의 합병에 따른 기업 규모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올해 6월말 기준이며, 매출/영업이익/EBITDA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누계입니다.

이렇게 단순 합산을 해도 자산 20조, 매출 42조, 영업이익 1조 이상의

체격과 체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NG사업은 인니, 말련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과 탐사를 확대할 계획

이며 해외 액화터미널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는 집단에

너지 사업을 포함한 신규 LNG발전 투자를, 해외는 전략지역인 동남아
시장에 Gas to Power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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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소혼소발전, 태양광/육해상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암모니아 인프라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CUS사업은 호주의 산토스사와 말련 페트로나스와 함께

해상 CCUS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LNG의 경우 현재 거래량이 약 131만톤인데 2030년까지 1,200만톤

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수입터미널의 저장용량을 21년

73만kl에서 30년 270만kl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취급 물량은 기본적으로 캡티브 물량을 기반으로 수급 밸런스를 유지

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LNG전용선 장기용선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송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발전 및 친환경사업관련 성장전략 입니다.

발전 분야는 현재 3.6GW의 발전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30년까지

LNG, 수소혼소, 부생발전을 합쳐 6.1GW까지 늘리고자 합니다.

LNG발전은 국내발전사업 다각화, 해외 Gas to Power사업 진출

수소는 단계적으로 LNG전소에서 수소혼소를 거쳐 전소발전까지

진출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분야는 암모니아 저장탱크와 태양광/풍력같은 재생에너지가

큰 두 축입니다. 지금은 생산량이 미미하지만 30년에는 저장탱크 51만

kl, 재생에너지 2.4GW까지 확대가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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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씀드린 목표들을 요약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는 0.9TCF에서 30년 2.5TCF로, 

LNG거래량은 1,200만톤, 수입터미널 저장용량 275만kl, 

발전용량 6.1GW, 재생에너지 발전 2.4GW, 암모니아탱크 저장용량
51만kl 달성이 2030년 목표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EBITDA와 시가총액을 3배로 확대,

2030년 EBITDA 3.6조, 시가총액 13.2조원에 이르는

글로벌 TOP 10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양사 합병을 통한 성장 비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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